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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의 대표적인 정부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분석하고 개
선안을 제시하였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시행 후 3년만에 훈련 운영기관은 7.1배, 훈련과정 프로그램은 8.5배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훈련모

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지역의 열악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 구성과 운영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응하

고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지역별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강사, 교육훈련 콘텐츠, 교육훈련 인프라 등 
여러 훈련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유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디
지털 신기술 교육훈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인증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Abstract ]

In this study, K-Digital Training program, which i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project of vocational training for new digital 
technologies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alyzed and an improvement model is suggested. The K-Digital train-
ing project is rapidly expanding, with the number of training operators increasing by 7.1 times and training course programs by 8.5 
times within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but there is a severe problem in tha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To solve this problem, a shared training model is proposed. This model is a plan to maximize the use of loc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respond to new digital technologies through systematic composition and operation, and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each region, a sharing and cooperation model in the form of a consortium is 
established that jointly utilizes resources scattered by various training institutions such as instructors, training contents, and training 
infrastructure related to digital new technology. In addition, a training certification evaluation system is introduce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rapidly developing digital new technology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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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사업 현황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 현황을 살펴

보면 2021년 현재 15개 부처에서 22개 디지털 신기술 분야 

103개 인력양성 사업(14.9만명, 9,931억원)을 수행 중에 있

다[9]. 인원 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가 6.9만명으로 가장 많

고, 그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만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 기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383억원, 
고용노동부 2,240억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인력양

성의 수준별로 살펴보면 초급 6.2만명, 중급 6.2만명, 고급 

2.6만명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초급, 중급을 중심으

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고급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초급은 실무인력(전문대 졸 이하), 
중급은 기술인력(4년제 대학생 이상), 고급은 기술개발인

력(석박사급)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분야에 

집중하여 초급중급의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대상

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

술 인력양성 사업은 11개이며 약 2,385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11개 사업 중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이 대표 사업이며 11개 사업 예산의 약 58.3% 차지하

고 있다(표 1). 

I. 서 론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

실,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등의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한 

신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및 일자

리가 창출·소멸됨에 따라 직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즉 

과거와 현저히 다른 성격의 기술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 

창출의 산업에서는 더 이상 많은 인력이 필요 없게 된다. 프
로그래머나 데이터과학 전공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통적 산업분야의 종사자들은 급변하는 미래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 
일자리 변화에 대한 예측은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역

량의 변화로 인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미래 인재

의 필요 역량은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 및 공감

(Communic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혁

신(Creative innovation), 문화를 넘나드는 이해(Cross-cultural 
understanding), 컴퓨터와 ICT 독해력(Computing and ICT 

literacy), 진로개발과 자립(Career and learning self-reliance) 

역량 등을 포함하여 4C, 6C 또는 7C로 정의되고 있다[2,3].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함에 있어 기존의 교육 방법 및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4] 
또한, 급변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변화에 따라 직

업교육훈련도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5].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송용찬[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태계에 맞는 표준화 전략과 관련 전문

가의 양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현주와 조대연[7]
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탐색하고 관련 세부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임
정연과 권정언[8]은 미래 사회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전략

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교육 훈련기관의 직업교육 운영사례

를 분석하였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경제 구조

의 변화에 맞추어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더욱 강화하

기 위해 2025년까지 2조 3천억원을 들여 미래형 핵심 실무인

재 18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 특히 직업훈련 분야 사업들을 살펴보고 미래 직업교육

훈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2021년 현재)

Table 1.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순번 세부 사업 명
예산

(백만)

1 일반 직종 훈련(K-Digital Credit) 20,000

2 일반 훈련_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 5,200

3 K-Digital Platform 5,000

4 고숙련 신기술 훈련 4,500

5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139,032

6 하이테크과정 5,475

7 인력개발사업(미래성장동력학과개편) 12,090

8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840

9 전략 분야 인력양성 지원 17,648

10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9,300

11 평생능력개발 온라인 훈련 사업(온라인 훈련 콘텐츠 개발) 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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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많고,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의 77%
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는 훈

련프로그램이 전혀 없으며, 전북, 울산, 세종에는 1개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만 진행되었다(그림 1). 각 교육훈련의 평균 훈

련 시간은 약 900시간, 훈련 일수는 115.6일이며 훈련비(일인

당, 시간당)는 10,568.7원이었다. 

B. K-디지털 플랫폼과 지역·산업계 주도형 K-디지털 

트레이닝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인프라의 수

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하반기에 K-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 5개 지역의 플랫폼 운영기관을 선정하였다. 이 플

랫폼 운영기관은 디지털 훈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지

역 내 중소기업과 훈련기관과 공유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디지털 융합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1년에 선정된 K-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과 운영기관에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표 2에 나타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력수요가 전국적으로 급증

했으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2021년 하반기 지역·산업계 주도형 K-디지털 트레이닝이 신

설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대

학 등 훈련기관과 기업을 매칭하고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지

역 내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사업

이다. 지역의 인재양성이란 취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가 훈련과정을 설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 K-디지털 트레이닝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오던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2020년부터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운
영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운영기관 수 13개, 23개 훈련과정

으로 시작해서 2021년 운영기관 수 92개, 197개 훈련과정으

로 확대되었다. 3년만에 운영기관 수는 7.1배, 훈련과정 수는 

8.5배 증가하였다[10].
디지털 신기술 훈련은 정규 교육기관 및 비정규교육기관 

등의 구분 없이, 대학, 폴리텍, 민간훈련기관, 민간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평가를 통하여 훈련 역량이 확인된 기관을 선정

하였고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하여 개별적, 독립적으로 훈

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솔트룩스, 하나금융 

TI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적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

고 지원하면서 기존의 강의식·지식 전달보다는 프로젝트 과

제 수행, 해커톤, 기업과제 해결 등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개

인맞춤형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즉 기존의 평준화 교육이 아

닌 맞춤형 교육으로 수준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

생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업 과제를 프로젝트

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

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서 교육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제조, 정보보안, 실감형 콘텐츠, 핀테크, 무인 이동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교육훈

련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55%를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이 이

루어지는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127개(64%)로 압

그림 1.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술분야 및 지역 분포

Fig. 1. Technical field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 K-Digit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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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역대학의 소멸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지속 가능한 

인간사회의 필수 전공들마저 폐지의 위기에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은퇴 고령자의 일자리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산업의 

감소를 메우지 못한 첨단산업의 공백과 이로 인한 지역 우수

인재의 이탈 등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듯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

어 있으며, 지역별, 분야별 편중 심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안으로 공유훈련모델을 제

안한다.

A. 공유훈련모델 구축

그간 정부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산업인력양성을 위

해 노력해 왔으나, 기존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통해서는 인력

수요의 양과 인력양성의 수준에 있어서 역부족이었다. 수도

권과 대도시 주변에는 수요 기업과 우수 교육 자원이 집중되

어 있어 디지털 신기술 교육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

나, 지방에서는 교육훈련 콘텐츠, 전문적인 강사, 교육훈련 

인프라 등 인적·물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효과적인 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인력양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산
업계 주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프

트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이 훈련기관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하

2021년 5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10개 훈련기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운영

관리, AI 등의 훈련과정이 14개 개설되었다.

C. 디지털 신기술 훈련의 성과

정선정과 이문수의 연구결과[11]에 따르면 최근 3년 실업

자훈련의 취업률은 67.7%로 신기술 훈련이 기간전략산업직

종 및 일반직종에 비해 높으며, 최근 3년간의 실업자훈련의 

고용유지율도 기간전략과 일반직종은 61~62% 내외인데 비

해 신기술 훈련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훈련 수료생들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신기술 훈련 

수료생의 평균임금은 236만원으로 기간전략산업 직종의 

203만원, 일반직종의 176만원 보다 많았으며, 각 사업별 평

균임금 효과 크기의 분석 결과, 신기술 직종이 기간전략 직

종에 비해 작은 효과 크기(26만원)로, 일반직종에 비해서는 

중간 효과 크기(62만원)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기술 

훈련의 성과측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이유로 디지털 신기술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개선모델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산업·인구·대학의 위기가 동

시에 발생하는 3중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

표 2. K-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 및 훈련과정(2021년)

Table 2. K-Digital Platform operating institutions and training courses (2021)

권역 훈련기관명 훈련기관 유형 분야 훈련과정

경기·인천·

강원
한국공학대학교 학교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AI제조(스마트팩토리 운영·관리)

홈IOT 관리 IoT가전/스마트홈(홈IoT 관리)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빅데이터 분석)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스마트모빌리티(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지능형반도체(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대전·충청·

세종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학교

스마트팩토리 설계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술 양성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프로그래밍 개발자 양성

영남권역 부산대학교 학교

빅데이터 분석 기업수요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과정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활용 IoT 개발자 양성과정

영남권역
(재)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주

·사업주단체 시설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과정

호남권역 광주과학기술원 학교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AI데이터센터 활용 AI+X융합 파이프라인을 통한 인재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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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그림 2).
공동훈련센터 중 거점(대표) 훈련센터는 컨소시엄의 핵심

기관이 되며 디지털 신기술 훈련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축적된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참여 대

학과 공동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강사를 확보하고 지역 

특화분야의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참여 기업·
대학·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한다. 또한 산업계 주도의 지역 인

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조사-교육훈련-채용 전 

과정에 참여한다.
참여 대학은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훈련센터, 민간훈련센

터와 함께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콘텐츠를 설계-운영-확산하고 참여 기업과 함께 인

증평가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평생학

습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직

업훈련에 대한 대학의 참여 의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기업은 지역의 산업기술 수요 정보를 공유하여 디지

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설계와 교육훈련 인증평가를 개

발하게 된다. 직원이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과 산업구조 전환

에 따른 재직자의 역량 전환 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 컨텐츠

를 교육기관과 함께 개발하며, 교육훈련이 완료된 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 인증평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정부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 훈련교사 

전문연수기관으로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과 선

진 교수기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은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교육훈련방식이 필요하므

는 체계적이며 신뢰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직업훈련 관

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별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강사, 교육훈련 콘텐츠, 교육훈련 

인프라 등 여러 훈련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

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유·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신기술 분

야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특화

된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 훈련을 설계 운영

함으로써 지역산업 기반의 취업처와 연계하여 훈련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급격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응하고 교육

훈련의 내실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인증평가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분야는 기존의 

NCS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학제적이기 때

문에 디지털 신기술분야 교육훈련에 특화된 훈련품질 인증

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관리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교육훈련과정 

설계와 교육훈련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

는 실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B. 공유훈련모델의 구성원과 역할

컨소시엄 형태의 공유훈련모델의 구성원으로는 공동훈련

센터, 대학, 기업, 민간훈련센터 등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

업훈련 교수법을 지원하는 능력개발교육원, 다양한 형태의 

혼합훈련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평생교육

원, 훈련과정을 심사평가 및 관리하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그림 2. 공유훈련모델의 각 구성원 역할

Fig. 2. The role of each member of the shared trai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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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콘텐츠 및 인프라 최신화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공유훈련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의 니즈 파

악과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설계, 설계된 교육과정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참여 기관들의 효과적 협력 등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각 참여기관의 협력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

담과 책임배분 및 권한 등이 정의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프라의 혁신이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프라 혁

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기존의 공동훈련센터는 

디지털 신기술 지역 특화 분야의 훈련 인프라로 전환·확충하

여 신사업 분야 교육훈련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존 산업의 디

지털 전환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디지털 신기

술분야의 훈련을 위해서는 신기술분야 훈련에 특화된 공동훈

련센터의 구축, 지역에 특화된 디지털 신기술 연관 산업과 연

계한 취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 기반의 대학 및 민간훈련기관

의 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혁신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

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우수한 교강사를 장단기적 관

점에서 육성하여 지역기반의 훈련시장에 적절히 공급할 수 있

도록 참여 대학과 능력개발교육원이 협력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원양성 인프라의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혁신이다. 교육훈련 운영 방식에 있

어서 다양한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시대에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교육훈련(가

상훈련, 이러닝 등)을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의 우수한 훈련방법을 도입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진대회 자체를 훈련모델화 

하는 것이다. 경진대회를 통해 훈련생을 선발한 후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고 우수자 완전채용 또는 

서류전형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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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교수법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온

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운영 중인 온라인평생교육원

은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우수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공유

훈련 컨소시엄과 함께 공동개발, 제공함으로써, 신기술분야 

훈련의 다양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의 대표적인 정부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분석하였

다. 2018년부터 시행된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 인력양성 사

업은 시행 후 3년만에 훈련 운영기관은 7.1배, 훈련과정 프로

그램은 8.5배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

털 신기술 훈련의 수요증가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

분은 현재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

역별, 분야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현

재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 전혀 없으며, 전북, 울산, 세종에는 1개의 교육훈련 프로그

램만 진행되었다. 훈련분야 역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유훈련모

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지역의 열악한 인적·물적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 구성과 운영으로 디지털 신기술

에 대응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 즉 지역별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강사, 교육훈련 콘텐츠, 
교육훈련 인프라 등 여러 훈련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유·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이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대

학’ 사업이 있으나 이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학위 중심의 사

업[12]인데 반해 이 컨소시엄은 공동훈련센터, 대학, 기업, 민
간훈련센터, 능력개발교육원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으

로 구성되며 이중 거점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의 핵심 기

관이며 디지털 신기술 훈련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급격히 발전하고 NCS가 대부분 미개발된 디지털 신기술 교

육훈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인증평가를 실시

한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교육훈련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이 이

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공유훈련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세가지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의 혁신이다. 신기술 분야는 기술변화가 매

우 크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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